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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정부 잠재성장률 3% 목표, 환영·기대·바람

자유기업원(원장 최승노)은 11일 논평을 통해 새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% 목
표에 대해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히며, 동시에 그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
활동할 수 있는 법제도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.

고광용 정책실장은 특히 대통령실의 ‘경제수석’을 ‘경제성장수석’으로 개칭한 점에 
주목하며, 정부가 명확한 성장의지를 밝힌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. 이어 
“실용적 시장주의를 내세운 만큼 구체적 실행 전략과 제도 개선도 보완되어야 한
다”고 밝혔다.

자유기업원은 “잠재성장률은 재정지출이나 지역화폐 같은 단기부양책만으로 달성할 
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”라며 “노동, 자본, 생산성이 모두 맞물리는 복합적 구조 속
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핵심 요인”이라고 설명했다.

자유기업원은 신임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의 임명에 대해서도 “그가 강조해온 슘페터
의 혁신과 기업가정신, 규제개혁 지론이 현실 개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”고 밝히며, 
“AI·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노동시간 규제완화 등 법제도적 혁신이 선
결 과제”라고 덧붙였다.

최승노 원장은 “기업을 통제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주체이자 동반자로로 인정하고, 
제도적 숨통을 터주는 개혁이 있어야 잠재성장률 3% 달성 목표도 현실이 될 수 있
다”고 밝혔다.


